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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 2020년 11월 23일 배포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외식산업진흥과 과 장 이재식(044-201-2151), 사무관 류성훈(2157) / 제공: 11월 23일(총 2매)

농촌산업과 과 장 김보람(1581), 사무관 이동민(1592)

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과 장 이용직(044-201-2271), 서기관 박재화(2285)

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

외식·농촌여행 할인지원 잠정 중단, 농축산물 쿠폰은 현행유지

□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, 이하 “농식품부”)는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

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‘외식 활성화 캠페인’과 ‘농촌여행 할인

지원’을 11월 24일 0시부터 잠정 중단한다.

○ 수도권에서 강화된 조치가 시행되지만, 타 지역에서도 코로나19

상황이 심각한 만큼 지역 간 이동과 대면 경제활동에 최대한 자제가

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취해진 조치이다.

□ (외식) 11월 24일 0시부터 응모 및 실적 집계를 중단한다. 11월 22일

까지 외식 이용 실적에 대해서는 추후 캠페인 재개시에 누락 없이

모두 인정할 계획이다.

○ 특히, 행사 중단 전까지 목표 달성(4회 외식) 건에 대해서는 다음 달

카드사를 통해서 환급할 계획이며, 시행 중단에 대한 안내는 카드사별

시스템상 조치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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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(농촌여행) 11월 24일 0시부터 신규 발급을 잠정 중단한다.

○ 11월 23일 농촌관광경영체를 방문하여 결제한 건까지 적용되며,

할인액은 12월 중 카드사 정산을 거쳐 소비자의 카드결제 은행계좌에

캐시백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다.

□ (농축산물 할인 쿠폰) 온·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일상생활 속에서

필수품인 농산물 구매 시 할인 혜택을 주는 것으로,

○ 코로나19로 판로가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돕고, 소비자

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당초 계획대로 진행 예정이다.

□ 농식품부 관계자는 “농식품부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엄중한 만큼

불가피하게 외식·농촌여행 할인지원을 중단하게 되었으며, 지금은 전

국민이 방역 상황이 개선되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”라고 하며,

○ “추후 방역 여건이 나아지면 방역당국과 협의하면서 신속히 사업을

재개하여 침체된 우리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.”고

말했다.


